
미사를 드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다 함께 ‘대

영광송’을 부를 때입니다.

대영광송은 아시다시피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의 본기도 

바로 앞에 노래나 낭송의 형식으로 함께 바치는 찬미가인

데요. 사제와 성가대를 비롯한 교우들이 주고받는 파트가 

있어서,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마치 노래로 대화를 하

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셨

던 하느님의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모

여 하나의 찬미를 이루기 때문에 전례 중 가장 활기찬 성가

가 대영광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래서인지 이 거룩하고도 영광된 대영광송의 첫 소절

을 선창하시는 신부님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중후한 

음색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스타일, 음 이탈이 날까 봐 조심

스럽게 시작하는 스타일, 공기 반 소리 반의 안정감 있는 

스타일 등 다양합니다. 신부님의 선창을 받아 그 뒤를 잇는 

2층 성가대의 아름다운 하모니도 본당별로 개성이 다 달라 

이걸 찾아 듣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영광송을 부를 때 남모르게 ‘화음 쌓

기’를 시도하는 것이 미사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1층의 고독한 성가단원’이지만 3도 화음을 높게도 

쌓아봤다가 낮게도 쌓아봤다가 다양한 실험을 해봅니다. 

어떤 날은 만족스러운 화음을 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혼자

만 튀는 불협화음을 내고는 스스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한 가지 순기능을 꼽는다면(순전히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앞뒤 좌우 ‘평화의 인사 zone’에 계시는 신자분들

께서 신기한 화음 자매 1명의 효과로 한껏 더 큰 목소리로 

성가를 함께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치 ‘너는 혼자가 아니

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성가를 불러보자꾸나’라고 결의를 다

지는 동지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연히 여겨지던 일상이 

무너지고, 성당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달 만에 

재개된 미사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를 부르는 시간

이 사라져버렸습니다. 2미터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낯설었던 주일의 성당 풍경이 점점 익

숙해지고 있는 요즘,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봅니다. 성가가 

낭송으로 대체된 미사는 예전보다는 단출해졌지만 엄숙해

졌고, 신자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신부님이나 수녀

님들, 그리고 본당 교우분들은 정말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마스크에 가려 얼굴도 잘 안 보이지만 따뜻한 눈인사 속에 

서로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신기한 화음 자매와 함께 힘차

게 성가를 불러주었던 저의 앞뒤 좌우 자리 ‘평화의 인사 

zone’ 교우들에게서 느끼던 동지애를 바뀐 성당 풍경 속에

서도 찾아봅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우리네 삶도 3도 화음처럼 차곡차

곡 쌓여가는 이야기의 연속! 지금의 시기를 ‘결핍’으로 인한 

아쉬움으로 탓하기보다 새로운 시선으로 배워가는 자세로 

생각한다면 한결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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